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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입지향의 학교교육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면서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조절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제주지역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군집표집을 통해 496명을 추출하고,
변인 간 상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아
탄력성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
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변인 전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의 하나인 
낙관성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여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낙관성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낙관성은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학교생
활부적응에 대한 하나의 보호요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낙관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Abstract  Many adolescents in high schools are experiencing school maladjustment by academic stress under the 
reality of higher-education-oriented schooling. A review of studies of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reveals
that ego-optimism is predicted as one of the moderating variables to help adolescents lessen academic stress and 
increase their school adjust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or this, 496 high school students 
of tenth and eleventh grade were respectively collected through cluster sampling to be surveyed,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Firs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nd between academic stress and ego-resilience, 
but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were not found, although optimism, 
one of ego-resilience's sub-factors, had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m, implying that adolescents' optimism
should be enhanced to lessen academic stress and ensure they have a successful school life. The study concludes that
optimism is a protective factor for school adjustment caused academic stress and thus schools need to make active
efforts to enhance their students' opt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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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자신이 지닌 자원으로 내적 혹은 외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아동에서 성
인으로 향하는 과도기의 청소년은 신체·정서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다. 이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는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최인재 등
[2]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
인은 물론 외국 청소년에 비해 높다. 청소년이 겪는 스트
레스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연구결과[3-6]에 따르면, 학
업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상당 
시간을 ‘대학입시 지향’의 교실에서 보내야 하는 학교교
육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학업스트레스란 학업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

한다. 즉,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 근심, 긴장, 공포, 우울과 같은 불편한 심리다[7-8].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능력을 저하시키고 비

행을 유도한다[9]. 그리고 학업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질
수록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우울[10-12]이나 자살
[13-14] 등심각한 문제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요컨대, 학
업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

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부적응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15-20].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자신의 목표 충족을 위해 

학교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이 요구하는 역할 수
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나 또래와
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능동적 행동이다[21-22]. 그러므로 학생의 성공적인 학
교생활적응은 학교에서의 긍정적 정서를 수반할 뿐만 아

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
[23-25]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적지 않은 청소년이 학교
생활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
[23]에 따르면, 2014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51,906명이며, 이 중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한 수
는 9,781명으로 전체 대비 20%에 육박한다. 학교부적응
과 그에 따른 학업 중단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26], 성인이 되어서도 다
양한 형태의 사회부적응을 유발하는[27]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연구[28-29]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학교생
활적응은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적 지표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은 청소

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 그러나 과도한 입시경
쟁의 현실에서 많은 청소년이 발달적 미성숙을 보이며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 상황은 다시 상이한 차원의 스트레스 유발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문제가 문제를 키우는 ‘눈덩이 효과’를 지
닐 수 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이 효과에 의해 지배되
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 따라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차 어떤 청소년은 견디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에 빠지

는 반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잃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며 잘 적응하는 청소년도 있다. 
이 적응력의 차이는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방식과 대처전략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일찍이 
Lazarus & Folkman[30]은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신체적 
자원, 물질적 자원, 심리적 자원, 환경적 자원, 유능성 자
원으로 대별했는데, 이 중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방식과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인으로 최근 

주목받는 것은 자아탄력성이라는 심리적 자원이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조절하면서 

환경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넓
은 의미로 외적,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하
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다[31]. Block & Block.의 주장
에 따르면[32]. 자아탄력성은 좌절할 수도 있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상황에 반응하도록 도우며, 변
화강제적인 환경적 요구와 맞닥뜨렸을 때 자아통제 수준

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힘이다. 이
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 상황

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변인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대처하며[33], 
높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지니고 있어 삶의 부

정적 사태에 직면해도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 없이 

건강하게 성장한다[34].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
은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외적 환경 변

화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35]. 학교생활적응
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학교규칙도 잘 지킨다
[36-38]. 한편,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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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39-40]도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완화하

는 조절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
구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아동 대상의 한 연구[41]를 제
외하고 본 연구의 모형대로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째,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
성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둘째, 자아탄력성은 학
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

는지 검증해보려고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군집표집
을 통해 추출한 제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재
학생 496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1에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496)
Spec. N %

gender
male 258 50.8

female 238 49.2

grade
10th 252 52.0
11th 244 48.0

school location
J city(6 schools) 377 76.1

S city (3 schools) 119 23.9
All 496 100

2.2 측정도구 

2.2.1 학업스트레스 측정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오미향과 천성문[8]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했다. 본래 이 척도는 
1부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척도 75
문항과 2부 학업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
척도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가 학업스트레스 요
인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1부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입시경쟁 위주의 환경특성과 고등학생의 학업활동에 

초점을 맞춘 5개 요인인,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로 
총38개의 문항을 구성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4였다.

2.2.2 학교생활적응 측정

김용래[42]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했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학교환경적응, 학교
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일반적
응의 5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큰 것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5였다.

2.2.3 자아탄력성 측정

Block & Kremem(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
(Ego-Resiliency Scale)를 박은희(1997)가 번안․수정하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송혜리[43]가 수정한 척도를 사
용했다. 총 40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돼 있다.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큰 것이며. 본 연구
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었다.

2.3 자료 처리

SPSS 18.0을 이용해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둘째,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의 문제와 회귀
계수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해 독립변인과 조절변

인의 평균중심화를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인 Table 2를 보면,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

었고(r=-.294, p<.01),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
계(r=-.195, p〈.01), 활력성(r=-.277, p〈.01), 감정통제
(r=-.235, p〈.01), 호기심(r=-.462, p〈.01), 낙관성
(r=-.103, p〈.05)과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
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어렵고 

자아탄력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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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N=496)  

Variable 1 2 3 4 5 6 7
1 1
2 -.294** 1

 ego- 
resilience

3 -.195** .584** 1
4 -.277** .640** .706** 1
5 -.235** .331** .304** 313** 1
6 -.462** .515** .442** .553** .237** 1
7 -.103* .483** .523** .637** .352** .412** 1

**p<.01, *p<.05 (1 academic stress, 2 school adjustment,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viability, 5 feeling control 6=curiosity, 7 
optimism)

학교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r=.584, p〈.01), 활력성(r=.640, p〈.01), 감정통제
(r=.331, p〈.01), 호기심(r=.515, p〈.01), 낙관성(r=.483,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자아탄력성을 통으로 놓고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하위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학년과 성별을 통제변인으
로 설정한 후 2단계에서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투입, 3단
계에서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투입, 4단계에서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
인 중 낙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N=496) 

model predictors school adjustment 
B    ∆  F

1 grade -.125 -.107* .013 .013 3.315*gender .049 .042

2

grade -.157 -.134**

.110 .097 20.232***
gender .087 .074

academic 
stress -.265 -.314***

3

grade -.119 -.102**

.313 .203 56.015***
gender .113 .097*

academic 
stress1 -.225 -.266***

optimism .431 .455***

4

grade -.117 -.101**

.319 .006 45.969*

gender .110 .095*
academic 
stress(A) -.232 -.274***

optimism(B) .426 .450***
A*B .095 .078*

*p<.05, **p<.01, ***p< .001

Table 3을 보면, 통제변인과 학업스트레스를 투입한 
모형 2의 전체 설명력은 11.0%(F= 20.232, p〈.001)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인, 학업스트레스, 낙관성을 투입한 
모형 3의 전체 설명력은 31.3%(F= 56.015, p〈.001)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학업스트레스, 낙관
성, 학업스트레스와 낙관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의 전체 설명력은 31.9%(F값=45.969, p〈.05)로 유의
하였다. 모형 2, 3, 4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3은 2에 
비해 설명력이 20.3% 증가했고, 4는 3에 비해 0.6% 증
가하면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낙관성은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낙관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의미이다. 

4.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부적 상
관을 보인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예승[44], 국진희[45], 박선윤[4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신용선[4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을 보

인 것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모든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박영애[48], 
차은주[4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결과

는,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신념을 

가진, 낙관적 성향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고, 교사나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규칙
도 잘 지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낙관성과 
같은 긍정심리가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

작용 역할을 한다는 Masten & Coatsworth[50]의 주장, 
그리고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수행이 뛰어나고,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며,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수준
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권혜경[51]의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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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낙관성은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과 관련한 하나의 

보호요인이며, 따라서 ‘입시지옥’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낙관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입장에서 입시경쟁은 불가피할지 모르나, 청소
년의 건강한 성장은 국익과 직결됨을 숙고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영예롭고 보상적이다. 낙관성은 고정불변
의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인의 특
질인[52] 까닭에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수고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대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낙관성의 조절효
과를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41]에서 감정통제라는 하위요인에서만 조절효
과를 보인 것은, 대상이 다르긴 하나 낙관성에서만 조절
효과를 보인 본 연구와 대비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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